
일본 면 방적의 기업별 니트 캐주얼 소재 사업  

- 소재ㆍ제품에서 차별화 

 ◎ 시키보 - 실 단계에서부터 차별화 중요시 

시키보가 2005년기에 추진한 니트 사업은 텍스타일 판매가 어려움을 겪었

는데, 다행히 제품 사업이 잘 되었다. 금년에는 부가 가치가 높은 상품을 적

극 판매함으로써 겨우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 같다. 또한 소재와 제

품의 수출도 늘릴 것이다. 

금년의 텍스타일 판매에서는 실 단계에서부터 특징을 돋보이게 한 상품을 

내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 2005년기까지는 거래선의 요망에 따라 정번

적(定番的)인 소재로도 대응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소재들을 타이와 

인도네시아의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야마(富山) 공장을 중심으로 자가(自家) 공장에서 생산

한 차별화 실을 많이 활용하고자 금년에는 자가 생산한 부가 가치가 높은 

실에 더 정성을 들여, 활용하는 판매 전략을 짠다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직물ㆍ니트 모두 특수 방적사 ‘듀얼 액션’을 전략 소재로 정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가공을 결합시키는 등으로 독자성을 내세우고 있다. 

제품 개발은 도쿄의 제품부뿐만 아니라 소재 팀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어패럴 기업에 따라서는 제품으로 제안해 주거나 납입을 요망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사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특징이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봉제는 상하이 시키보 및 창저우(常州)에 확보하고 있는 전용 라인



을 활용하고 있다. 분야는 캐주얼이 50%, 스포츠 캐주얼이 50%로 되어 있으

며, 2005년기에는 20% 증가의 실적을 올렸다. 

수출은 텍스타일 수출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봉제한 제품의 수출도 늘

고 있다. 주요 수출선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이다. 듀얼 액션 외에도 

흡한속건(吸汗速乾) 소재 등도 잘 팔리고 있다. 

이너 분야를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2005년에 만들었고, 소재 개발을 포함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소재 개발은 복층 구조사를 사용하여, 스트레치

성, 경량감, 착용감 등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싶도록 하고 있다. 나이티 등

도 판매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 다이와보 - 중국 거점 살려 나이티 등 제품화 

다이와보의 니트 사업은 나이티, 이너, 학생 대상품으로 특화하고 있으며 

제품으로서의 판매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봄의 판매전은 지난 

겨울 판매전이 오래 끌은 영향으로 좋지 않았으나, 코엔자임 Q10 가공 

“VITA Q10”과 리오셀이나 모달 혼방의 세번수 소재를 사용한 상품들이 잘 

팔렸다. 

추동절 상품 판매전에서는 자사의 특화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널리 판매

함으로써 수입을 늘릴 예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중국의 쑤저우 다이와 

복장(蘇州大和服裝)의 나이티 공장을 증설할 뿐만 아니라 성형 의류를 생산

하는 다이와보 공업(大和紡工業)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나이티 제품은 1년 반 전에 설립한 쑤저우 다이와 복장의 제3공장에서 생

산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디자인이 되어 있는 T-셔츠와 나이티를 봉제해 

왔는데, 06년 1월부터 T-셔츠를 제1공장으로 옮기고 나이티 전용 공장으로 하



였는데 금년 봄 상품부터 풀 가동하고 있다. 6월부터는 증설ㆍ증원으로 월간 

3만매에서 4만 5천매를 생산하는 체제로 늘렸다. 이뿐만 아니라 2007년 1월

까지는 5만~6만매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하는 소재는 85%가 일본 생산품이며, 15%는 상하이 근처의 협력 공장

을 활용한 중국 생산품이다. 금년 추동절용 중점 소재는 조온(調溫) 가공 “서

모 캡슐”, 코엔자임 Q10 가공 “VITA Q10”, 인도면을 사용한 아크릴ㆍ면 혼방 

소재 등이 되겠다. 

여성 이너에서는 5월부터 설비 5대의 월 생산 5만매 체제로 양산을 시작

한 성형 의류 제조의 다이와보 공업 쑤저우를 활용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신

사용 상품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이미 여성용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

다. 소재는 우유 단백을 이겨 넣은 레이온 사용 “밀크 크라운” 등을 사용하

고 있다. 이 공사는 장차 15대 체제로 하여 스포츠 의류까지 상품을 넓히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 닛신보 - 일본 내 독자 개발한 고부가 가치품으로 특화 

닛신보의 전기(2005년기) 니트 소재 판매는 판매고ㆍ이익 모두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금기(2006년기)에는  ① 범용품을 중심으로 해외 자회사와 합판 

회사로부터의 소재 조달을 확대ㆍ확충한다  ② 일본 내 생산품은 고부가 가

치품, 독자 개발 소재, QR품으로 특화한다 - 를 중점 방침으로 정하였다. 

2007년 춘하절의 중점 소재는 “듀얼 클린(Dual clean) ”, “Ag Ⅲ 프레쉬”, “티

어 드라이(Tear dry)”, “슈퍼 소프트(Super soft)” 등이 되겠다. 특징적인 가공 소

재로는 폴로 셔츠, T-셔츠, 내의 용도 등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듀얼 클린 ”Ⅲ 은 흡수성, 착용감, 방오(防汚) 기능을 밸런스가 맞도록 나



노 테크 흡수 방오 가공이 되어 있다. 또한 Ag 프레쉬는 은(銀) 입자를 천에 

침투시켜 높은 항균 방취성을 보이고 있다. 바인더(binder)를 사용하지 않아 

촉감은 부드럽고 내구성도 좋다. 

슈퍼 소프트는 셀룰로스 섬유를 액체 암모니아에 담가 기화시킴으로써 섬

유 그 자체를 심(芯)으로부터 팽창시켜, 가장 릴랙스한 상태로 다시 섬유를 

배열한 가공이다. 세탁을 여러 번 하여도 경화하지 않고 촉감이 소프트하고 

수축이 낮고, 방추성도 나타내고 있다. 

 ◎ 후지보 텍스타일 - 상품 개발과 해외 거점의 제품화 사업 중요시 

후지보 텍스타일은 제품 영역을 넓힘으로써 수입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 니트 사업 전체가 차지하는 제품 비율은 30%이지만 2006년에는 40%까

지 올릴 계획이다. 칭다오(靑島)에서 새로 생산을 시작한 아우터나 이너를 중

심으로 하는 베트남에서의 생산을 증강하여 확대하려 하고 있다. 

봉제는 중국의 청도와 베트남이 주력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제성(諸

城) 후지보의 합판 상대인 산셸 그룹의 생산 거점을 활용하고 있다. 이제까

지 “BVD”는 전용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새로 여성 아우터, 어린이, 베

이비 옷들도 생산을 시작하였다. 금년 봄부터 봉제 기술자를 파견함으로써 

품질도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는 실켓이나 독자적인 특화 가공을 

원단, 프린트, 자수까지 그룹 내에서 일관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강점으로 하

고 있다. 

이너는 베트남 생산을 확대시킨다. 여기서는 정번품의 대량 생산이 아니라 

특수한 상품을 섬세하게 대응하고 있다. 2005년에는 150만~200만 매 체제였

는데, 금년에는 250만 매로 확대한다. 또한 이제까지는 협력 공장에서 생산



하는 방식이었는데, 합판 공장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또한 그 

후로 100% 출자하는 공장을 설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05년기의 소재 판매는 일본 내 수요가 줄은 것을 배경으로 전년보다도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소재는 좋은 평을 받았다. 특히 “에스

콰이아드” 등의 렉셀ㆍ면 혼방 소재, 부드럽고 실키 터치가 특징인 특수 촉

감 가공 소재 “메리나드” 등이 잘 팔렸다. 

금년에는 렉셀 혼방 등의 복합 소재나 연속 실켓 가공 소재, 기능 가공 소

재 외에 특수 촉감 가공 소재를 판매하는 데도 주력한다. 여기서 금년 추동

절용에는 따스하면서도 소프트한 기모 가공 소재 “프루머지”, 2007년 춘하절

용으로는 리뉴얼하여 산뜻한 느낌과 드레이프(drape)성을 모두 갖춘 모양인 

“리네라이즈 NEO” 등을 중점 소재로 정하고 있다. 

 ◎ 신나이가이멘 - 경량감ㆍ표면감 중요시 

신나이가이멘은 2006년부터 중기 3개년 계획을 시작하였다. 니트 사업에서

는 이제까지 보다도 값이 적절한 상품을 개발하고, 도쿄 시장을 재구축하며, 

수출 등으로 증수증익(增收增益)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단납기 대응도 더

욱 효과 있게 할 생각이며, 금년부터 편성물 생지(grey knit fabric)를 스톡

(stock)하여 판매하는 저스트라인(Just-line) 시스템을 시작한다. 

상품 개발에서는 지구 환경, LOHAS(life style of health & sustainability) 등의 

테마를 중요시 한다. 2007년 춘하절에는 그런 방향을 기본으로 하면서 경량

감과 표면감이 아름다운 소재를 충실하게 하였다. 

새로 개발한 것은 마이크로 타입의 텐셀 LF를 사용한 “마이크로셀파크”들

이며 논피브릴(non-fibril)ㆍ논포르말린(non-fromalin)ㆍ텐셀의 고유 맛을 살린 



소재 “셀파크”를 더욱 깊은 맛의 소재이며, 소프트한 촉감과 광택감이 특징

이다. 텐셀 100%와 면 혼방을 상품화한다. 텐셀은 논포르말린 타입으로 환경

에도 부드럽다. 또한 면에는 수피마(Supima)를 사용하고 있어 이제까지의 목

표보다도 젊은 영 캐리어에게 판매를 확대하려 한다. 번수는 40~120수까지 

갖춘다. 

2005년부터 내세우고 있는 “크리스탈 파인”으로는 트리아세테이트 장섬유

와 텐셀을 특수 기술로 방적한 실을 사용한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였는데, 경

량감과 당김새와 차진 맛이 있는 촉감이 특징이다. 

이외에 실크 혼방 소재를 확충하고 있듯이, 자신이 있는 텐셀을 사용할 뿐

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재 배리에이션을 넓히고 있다. 실크 혼방 소재로는 

실크 20% 혼방을 중심으로 텐셀ㆍ면ㆍ레이온 혼방 등을 개발한다. 

QR을 강화할 목적으로 출발한 “저스트라인(Just-line)”에서는 텐셀ㆍ캐시미

어 혼방을 소재로 한 고즈 평편(guaze plain stitch), 베어 평편(bare plain stitch)

와 텐셀ㆍ면 혼방을 소재로 한 리브 평편(ribl stitch) 및 베어 평편 등을 스톡 

판매한다. 

 ◎ 다이이치보 - “반셋”의 리뉴얼과 차별화 니트 상품 확충 

다이이치보는 2005년의 니트 판매에서 원단 판매가 증수증익이었으며, 제

품은 고전하였으며, 제품은 이너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정번인 흰색 내의는 

소매 업자가 중간 상인을 빼고 직접 구매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증수증익이 된 원단 판매는 니치멘 패션과 공동 개발한 “반셋(Vancet)”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IPX의 차별화 소재가 잘 팔렸다. IPX는 2006년 



춘하절부터 폴리에스터 장섬유와의 코어 얀(core yarn)과 같은 신상품을 추가

하는 등 소재 개발을 추진한 만큼 잘 팔렸다. 2007년 춘하절을 위하여도 인

기가 좋으며, 이제부터 생산을 시작하지 않으면 판매 시기를 놓칠 상황이 되

고 있다. 

2006년에는  “① 반셋”의 실속 충실  ② 차별화 상품 비율 향상  ③ 네트 판

매 등에 의한 제품 판매 확대로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일본 내의 소재 수요

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중국 봉제품 공장에서 원단을 판매

하고 일본 내에서 봉제한 2차 제품 판매도 늘리려 하고 있다. 

“반셋”은 판매를 시작한지 5년째 되는데, 100품번ㆍ2,000색 이상의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 2006년에는 품번을 리뉴얼하여 실속을 충실하게 만든다. 

또한 다이이치보의 강점은 차별화 상품으로써 차별화 비율을 올리도록 힘

쓸 방침이다. 2006년 추동절의 중점 소재는 울 혼방의 “Co-cu-wool” 등이 있

다. “바이로프트”나 중공 폴리에스터 등 화합섬과의 복합 소재도 확충할 것이

다. 방적 기술에 의한 차별화뿐만 아니라 타 소재와의 복합으로 보다 특징이 

있는 소재를 더욱 빠르게 개발해 낼 것이다. ♣ 


